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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은 한 칸만 전진했어요.

정연이는 팔짱을 끼며 소리쳤어요. “그만할래! 이기고 

싶었단 말이야.”

갑자기 모두가 조용해졌어요. 정연이가 고개를 들어 

보니, 가족들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가족들은 

정연이가 화가 많이 난 것을 보고 놀란 듯했어요.

정연이는 얼굴이 확 달아올랐어요. 정연이는 

가족들이랑 있는데 자신이 행복하지 않은 것이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정연이는 

보통 이렇게 화내지 않거든요. 정연이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지호 삼촌이 손을 내미셨어요. “가지 

말렴. 이기는 게 다가 아니야. 그냥 즐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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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함)

이 이야기는 한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정연이는 마지막 국수 가락을 입에 넣었어요. 음. 

맛있었어요!

“우리 윷놀이 하자!” 지호 삼촌이 말씀하셨어요.

해마다 어김없이 돌아오는 명절이 되었어요! 정연이의 

가족과 친척들은 한국의 추수감사절인 추석 명절을 

쇠려고 모인 참이었어요. 오늘 정연이의 가족은 여러 

음식을 많이 먹고 윷놀이를 할 거예요. 윷놀이는 정연이가 

가장 좋아하는 놀이였어요.

모두 바닥에 둥글게 원을 지어 앉았어요. 정연이는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정연이는 누구와 같은 팀을 하고 

싶을까요? 정연이는 지호 삼촌 옆에 앉았어요. “전 

삼촌이랑 같은 편 할래요! 우리가 이길 거예요!”

지호 삼촌은 웃었어요. “우리가 같은 팀이면 잘될 것 

같구나!”

정연이의 엄마가 윷놀이판을 원 가운데 두셨어요. 

정연이는 윷놀이 말을 놓는 것을 도왔어요. 그리고 먼저 

시작하는 팀에게 윷을 건넸어요.

정연이의 사촌인 유리가 첫 번째였어요. 그녀는 윷을 

공중으로 던졌어요. 윷이 바닥에 떨어진 모양을 보고 

윷놀이 판에서 말이 몇 칸을 갈지 결정해요. 그런데 모든 

윷이 뒤집혔어요. 그건 윷이 나왔다는 뜻이었어요. 유리는 

윷말을 네 칸 전진시킬 수 있고, 윷을 한 번 더 던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유리는 정연이랑 다른 팀이었어요.

정연이는 팔짱을 끼고 얼굴을 찌푸렸어요. “유리가 

던질 때 좋은 게 안 나왔으면 했어요.” 정연이가 지호 

삼촌에게 속삭였어요.

양 팀을 모두 

응원해요

“기운 내!” 지호 삼촌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막 시작했는걸.” 

삼촌은 정연이에게 격려의 미소를 지으셨어요.

유리가 한 번 더 윷을 던진 후에야 정연이의 팀이 

윷을 던질 차례가 되었어요. 하지만 유리의 팀만큼 말을 

전진시키지 못했어요.

누구든 던질 차례가 되면 정연이의 가족은 서로 

응원하고 웃으면서 놀이를 했어요. 정연이는 윷놀이판 

위에서 말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어요.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정연이는 빼고 말이지요. 정연이네 팀은 여전히 지는 

중이었거든요.

드디어 정연이의 차례가 되었어요. 그녀는 윷을 공중에 

던졌지만, 겨우 한 개만 뒤집혀 떨어졌어요. 정연 팀의 

놀이를 해 보렴.”

“알았어요.” 정연이는 자리에 앉았어요. 정연이는 

다른 사람들처럼 즐겁게 놀고 싶었어요. 정연이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사촌 현준이가 윷을 던지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잘했어, 현준아!” 지호 삼촌이 말씀하셨어요. 삼촌은 

정말 행복해 보였고,

정연이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지호 삼촌을 

바라보았어요. 삼촌은 다른 팀을 응원하고 있었어요! 아마 

그래서 삼촌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으신가 봐요.

다음 차례인 사람이 하는 것을 보며, 정연이는 두 팀 

모두 응원하기로 했어요. 지호 삼촌이 맞았어요. 이기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정연이가 지더라도 

정연이가 가족을 위해 행복해지도록 도와주실 수 있어요.

다시 유리의 차례가 되었을 때, 정연이는 유리에게 

미소를 지었어요. “잘 해 봐! 넌 할 수 있어.”

건너편에 앉은 유리도 마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정연이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정연이는 점점 놀이가 더 

재밌어졌어요! ●

정연이는 얼굴을 

찌푸렸어요. 다른 팀이 

이기는 게 싫었어요!

“삶의 무척 많은 부분이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사물을 바라보거나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1927~2018), “풍성한 삶을 

사십시오”, 『리아호나』, 2012년 1월호, 4쪽.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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